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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화장품보다 맥주가 더 나은 이유]
남편이 아내와 함께 마트로 장을 보러 가서 맥주 한 박

스를 쇼핑 카트에 넣으며 말했다. 

“세일이네. 24캔에 20달러밖에 안 해!” 

이 말을 듣고 아내가 말했다.

“그만둬요. 우린 그런 거 살 돈 없어.” 

몇 칸을 더 돌아다닌 뒤 아내는 40달러짜리 화장품 크

림을 카트에 담았다. 그것을 보고 남편이 물었다. 

“지금 뭐 하는 거야?” 

“얼굴에 바를 크림이에요. 이 크림이 나를 더 예뻐지게 

만들어 준다고요.”

그 말을 들을 남편이 외쳤다. 

“맥주를 샀으면 그거 반값으로도 가능했다고!”

[키워서 먹어야]
수박농장을 찾은 소녀가 농부에게 물었다. 

“아저씨 이 수박 얼마예요?”

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.

“어, 그건 10달러야.” 

소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농부를 쳐다보며 말했다.

“제가 가진 돈이 1달러뿐인데…… 그럼 수박을 살 수 

없나요?” 

그러자 농부는 밭에 있는 아주 작은 것을 가리키면서 

“저건 어때?”하고 물었다.

소녀가 대답했다.

“좋아요. 하지만 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, 한 달 후에 

찾아갈 게요.” 

[인간의 일생]
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한테 말씀하셨다.

“너는 60년만 살아라.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일만 해

야 한다.” 

그러자 소는 30년은 버리고 30년만 살겠다고 했다. 

개를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

“너는 30년을 살아라.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집만 지

켜라.” 

그러자 개는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. 

원숭이를 만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.

“너는 30년만 살아라. 단 사람들을 위해 평생 재롱을 

떨어라.”

그러자 원숭이도 15년은 버리고 15년만 살겠다고 했다. 

마침내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다.

“너는 25년만 살아라.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

를 주겠다.” 

사람이 하나님께 말했다.

“그럼 소가 버린 30년, 개가 버린 15년, 원숭이가 버린 

15년을 다 주세요!”

하나님은 인간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다.

결국 사람은 25세까지는 주어진 시간을 그냥저냥 살

고, 소가 버린 30년으로는 26~55세까지 일만 하고, 개

가 버린 15년으로는 퇴직하고 집 보기로 살고, 원숭이

가 버린 15년으로는 손자 손녀 앞에서 재롱을 떨며 살

게 됐다.

[착한 아내]
아내와 함께 미술관을 둘러보던 남편이 나뭇잎 몇 개

만으로 몸을 가린 여자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넋

이 나간 채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봤다. 그러자 아내가 

남편한테 부드럽게 제안했다.

“여보∼ 가을에 다시 한 번 오자고요!”

그러자 남편 왈,“가을에 오면 나뭇잎이 떨어질까?”

[침대 시트]
어느 날 영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영화관으로 나들이

를 갔다. 여전히 어렵기만 한 시어머니께 점수도 따고 친

해질 수 있는 시간도 만들기 위해서……. 

한창 영화를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

뜨거운 정사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. 어찌나 민망

하던지 영희는 살며시 시어머니 눈치를 살폈다. 바로 그 

순간 영희는 자신에게 닿는 시어머니의 손길을 느꼈다. 

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시어머니는 말씀하셨다.

“저 침대 시트 예쁘잖니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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